
평생교육원의 통번역 교육에 대한 고찰 -평생교육원 영한 통번역과정을 중심으로- 7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교육에 대한 고찰
-평생교육원 영한 통번역과정을 중심으로-

원호혁 · 김형엽*
1)

고려대학교

Won, Ho Hyeuk and Kim, Hyoung Yub.**(2017). Stud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in Lifelong Education: Focused on Korean-English T&I Program. 
This paper presents the role of lifelong education between the translation & interpreting 
department and graduate school. According to studies, department teaches students basic 
information about translation and languages. In addition, graduate school rears experts 
and researcher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role for 
lifelong education, and this paper suggests that lifelong education in translation & 
interpreting as a guide for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ranslation but do not graduate 
translation & interpreting department. Also, this paper emphasizes John Dewey(1938) 
and Lengrand(1980)’s idea of lifelong education and suggests the evaluation tool for 
translation & interpreting program established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Korea 
University)

keywords: translation & interpreting studies, translation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university foreign studies, educational evaluation

1. 서론

한국에서 통번역교육이 전문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통

번역대학원이 설립되면서였다. 1990년대 이후 사람들이 세계화의 추세를 인식하였고 

그에 맞추기 위한 영어 등 외국어의 능력 함양에 대한 관심과 해당 분야에서의 수

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이 통번역대학원의 진흥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사료

된다.1) 그 후 2000년대 들어 이화여대, 제주대, 선문대, 한동대 등이 통번역대학원 

설립의 뒤를 이었고 고려대, 동국대, 중앙대 등의 국제대학원에서 통번역 과정이 신

설되었다.2) 대학원 위주의 교육과정에서의 통번역 상황은 우선 석사 과정의 학생은 

* 교신저자
** Corresponding author
1) 박경희(2007). 국가 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8.



8 원호혁·김형엽

실무적인 번역을 연습하며, 박사 과정의 학생은 실무를 넘어선 이론을 다지도록 교

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일단 학위를 마치게 되면 수료자

는 전문 번역가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학부는 학생들에게 번역에 대한 관심을 증

진시키며 전문 번역가의 시작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원 

과정은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

2000년대 후반부터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증진됨에 따라서, 대학

교들이 통번역교육을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학부, 대학원 외에 평

생교육에서도 번역 교육이 행해지게 되었다. 평생교육원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사

람의 생명이 연장되며 은퇴 뒤의 재입사, 남은 여생의 여가시간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4) 통역, 번역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

램은 각 학교의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강자는 교육과정

에서 요구하는 특정 시험을 통과했을 때 영어번역사 자격증을 지급받는 것이 보통

의 상황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에서의 교육은 아직 학부와 대학원과는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평생교육원에서 통

번역, 그 외 다른 분야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가 관련 분야를 수강했다는 사실을 보

증해 줄 뿐 확실한 실효성을 보장하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평생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것 만으로 통번역 관련 자격증이 수여된다면 그 과

정에의 점검은 더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관련된 사안도 아직은 분명하

게 설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처럼 통번역대학원의 통번역교육과 평생교육원에서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부의 

통번역학과에서 각자 수행해야 될 역할의 차이는 분명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사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평생교육의 역사와 이념, 통번역

교육 방법을 조망할 것이며 각 학교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번역 평생교육 목표를 관

찰하고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생교육의 이념과 번역 방법을 통해 평

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문제점을 보이고 나아갈 점을 제시할 것이

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시키려고 

한다.
첫째, 평생교육원과 대학원, 학부 세 다른 교육기관의 통번역교육 운영 현황과 역

할을 밝히고,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문제점을 교육학자들의 주장

과 번역 교육 관련 논문을 기반으로 재확인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둘째, 미래에 평생교육과 대학원과 학부가 통번역에 있어서 바르게 수행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두려고 한다.

2) 김진아 외(2014)가 작성한 “한국통번역교육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334p에 나오는 표를 참조했다.
3) 박경희(2007). 국가 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31.
4) 조희정(2017). 평생교육에서 영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그 지도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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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정의들과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평생교육원

에서 통번역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괄하고자 한다. 그 후에는 통번역대학

원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 장에서 이어질 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통

번역교육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평생교육원 통번역교육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2.1. 평생교육원

1940에서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 평생교육은 그 개념이 명확히 자리잡기 이

전부터 사실상 존재해왔다.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혼란이 끝난 뒤였

는데 그 때 평생교육은 기초사회교육, 성인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졌다. 평
생교육이라는 개념은 1970년 유네스코(UNESCO)가 ‘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공적으로 채택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육의 민주화와 평생교육의 관점에

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중시하기 시작했고,5) 유네스코에서 사용

한 용어들을 한국의 김승한 등 여러 학자들이 평생교육이라 번역하면서 평생교육이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6) 1980년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29조에 “국가는 평생교육

을 진흥하여 한다”라는 조문이 포함되며 한국에서 평생교육 용어가 확산되었으며,7)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1세기가 되면서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생겨났으며, 세계화-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성인과 노년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학교 

정규교육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게 되었다.8) 그로 인해 평생교육이 부상하게 되었

다. 평생교육의 인기로 인해 대학들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 운행하는 다양한 프로그

램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도 평생교육원은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번역 교육을 재차 조망하려고 한다.

2.1.1. 평생교육의 이념과 정의

개념의 설정 및 시행의 측면에서 본격적인 역사가 비교적 길지 않은 평생교육의 

철학적 이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바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 연구조

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이념을 존 듀이(John Dewey)의 

5) 한숭희(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50.
6) 김승한(1966)의 ‘외국의 성인교육과 시민교육의 실태’에서 ‘lifelong education’이 ‘평생교육’으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7) 김진화 외(201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용어의 분리적 탐구와 학문적 개념화, 56.
8) 조희정(2017). 평생교육에서 영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그 지도방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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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에서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듀이는 학교에서, 교실에 한정해서 이루

어지는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혹독하게 비판하였으며 학교의 커리큘럼이 학

생의 활동(경험)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해야 된다고 보았다.9) 듀이

(1938: 35)의 교육 이념은 “경험의 지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

하면 ‘평생을 사는 동안의 경험(continuity of experience)’이라 볼 수 있다. 듀이(1938: 
37)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건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간다고 주장하는

데, 이것은 평생교육의 이념과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실

행으로 옮길 수 있는 보조 기관을 바로 평생교육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는 인구의 폭등과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때문에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연령이 급작스럽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사람들은 기존의 학교 조직

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는 형식교육을 넘어서 추가적인 비형식교육

을 추구하게 되었다. 비형식교육은 교실, 교사, 학생 등을 갖추고 있지만 국가의 인

증을 받지 않는 사설기관, 연수원에서의 교육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10) 학부와 대학

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자 중심적이며 학교 중심적이지만, 평생교육원의 교

육은 학습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11)12) 즉 어른들은 평생교육원에서 본인들이 계

발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게다가 평생교육의 경우 국

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며 이는 매우 평

등한 교육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로 학

부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을 공부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해 논문을 준비하는 것에는 

시간적·물질적인 한계점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형식교육에 기반을 둔 평생교육

이야말로 이미 정규교육을 마친 성인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에서 청·장년층은 빠른 퇴직 이후에 연이은 취업을 목표로 한 자격증과 

실무교육을 필요로 하며, 노년들의 경우는 남은 긴 여생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교

양교육을 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될 표 1은 평생교육에서의 연령대별 비율과 선호도를 보여준다.13) 본 연구에서

도 이처럼 평생교육을 행하는 주체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중점을 둘 것이고, 따라

9) 차갑부(2012). 평생교육론, 21.
10) 한숭희(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24.
11) 그러나 학부와 통변역대학원의 교수 방향도 최근 학습자 중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송연석

(2016:48)은 대학원 통번역교육은 급변하는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표준화된 교과서나 강의 대신 
교수자 및 학습자 간의 토론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토론 중심의 교수법
은 학습자 중심에 가까운 것이다.

12) 한숭희(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39-40.
13) 아래 표에서는 평생학습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에 의하면 평생학습은 형

식이나 목적,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교
육훈련으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분류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김진화
(2012:69-70)의 연구에 의하면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의 수요자, 교육을 받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용어이고 평생교육은 교육을 행하는 제도적 기관, 교육의 주체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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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생학습보다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에 좀더 중점을 맞출 것이다.

표 1. 평생학습 참여율14)

유형별(1) 구분별(1) 구분별(2) 2013 2014 2015

전체 참여율 연령

25~34세 35.9 43.5 48.0

35~44세 31.9 38.9 42.2

45~54세 26.3 33.1 37.3

55~64세 25.4 29.2 32.1

형식교육 연령

25~34세 9.0 7.6 9.1

35~44세 3.3 1.9 2.6

45~54세 1.5 1.8 1.3

55~64세 0.7 0.6 0.5

비형식교육 연령

25~34세 30.8 39.4 44.2

35~44세 29.9 38.2 41.3

45~54세 25.3 32.3 36.7

55~64세 25.1 28.9 31.8

직업관련 연령

25~34세 21.2 31.1 34.1

35~44세 18.3 27.6 29.8

45~54세 13.2 23.2 25.7

55~64세 11.2 16.6 18.0

표 1에서 우리는 유형별 전체 참여율에서 표 내에 전 연령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이 각각 10% 가량 증가했으며 45~64세에 비해서 25~44세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직

업 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을 마치기 전에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평생교육

은 학문의 발달 시간을 보았을 때 오래된 학문이 아니며, 때문에 평생교육의 대상과 

목적 등에 대한 주장은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에 적합한 평생교육의 정의를 엄격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랑그랑드(Lengrand)은 평생교육은 개인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애에 걸친 수직적·시간적 차원의 교육과 개인 및 사회 전체의 수평

적·공간적 차원의 교육을 통합한 것이라 말하며 평생교육에 삶을 구성하는 공시적 

14)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orgld=334&confmNo=334009&kosisYn=Y



12 원호혁·김형엽

축과 통시적 축을 모두 포함해서 정의를 내렸다.15) 그리고 김종서는 평생교육을 “삶
의 질 향상의 이념 실현을 위한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수직적 통합

과 가정, 사회, 학교 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학습사회를 건설해 최대한 자아실

현과 사회발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6) 그의 연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축에 평생교육이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발전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한 정의

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평생교육법 제 2 조에서 평생교

육을 정의 내리기를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

을 연령과 성별 등의 요소와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정규교육 외에 이루어지는 교육

이라 본 것이다. 실제로 평생교육원의 강의는 성인 뿐 아니라 대학생 등 모든 사람

이 수강할 수 있다.17) 이들의 정의를 통해 본 저자가 평생교육의 정의를 다시 정리

하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은 정규교육 외에 비정규교육까지 포함하며(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

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걸친 교육이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적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

면 평생교육을 행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 자체에 대한 

정의는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

는 평생교육원에서의 번역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에 여기에 해당되

는 이야기는 3장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서 다루어 질 것이다.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원의 역사와 평생교육원에서의 통번역교육을 중심으로 향후의 

논지를 펼쳐나가려고 한다.

2.1.2. 평생교육원 통번역교육 현황
평생교육원은 1999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생겨나며 활

성화 되었다. 교육통계연구센터가 2015년에 조사한 평생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95% 이상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18) 평생교육원은 

지자체들과 연합하기도 하며 시민을 성장시키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학점은행제과

정을 개설해 고등 교육을 장려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K대학교 평

15) 한숭희(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30.
16) 김종서(2000). 평생교육개론, 2.
17) 물론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시험을 통해 수강생을 선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도 이에 포함된다.
18) http://kess.kedi.re.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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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의 목표이며 다른 대학들도 이와 유

사한 모습을 보였다.

표 2. K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목표19)

1 교내 구성원 및 교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사업

2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한 교육사업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점은행제과정 교육사업

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실시 (무료공개강좌 및 방과 후 학교)

5 이주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사업

6 원생 자치 활동 및 해외연수교육 사업 실시

7 평생교육 관련 교재개발·편찬 및 교과과정 개발 연구사업

8 평생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행사 개최

그러나 평생교육원에서 통번역을 교과과정으로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사례는 매

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평생교육이 아직 성장기에 불과해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담

당할 수 있는 인재가 아직 많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도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 대학에서 개설한 평생교육 강의만을 따지면 수가 더 크게 

줄어든다. 평생교육원에서의 통번역교육은 대표적으로는 H대학교가 있다. H대학교

의 평생교육원은 2013년에 개강을 했으며 2014년 6월에 통번역기초과정 1기를 개강

하게 된다.20) 그리고 ‘통번역기초과정’ 프로그램은 2015년 1월 2기, 7월 3기, 2016년 

1월에 4기가 개설되었으나 7월에는 프로그램을 ‘비즈니스통번역기초과정’ 5기로 개

편하게 된다. 그러나 6기 이후에 H대학교는 다시 ‘통번역기초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H대학교 평생교육원 통번역교육에서 교수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8개로 H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이 1980년 이후 개

설해 운영하는 8개의 언어 분야와 같다. ‘통번역기초과정’은 말하기, 작문연습, 기초

통역, 기초번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통번역기초과정’에서는 말하기

와 작문연습이 비즈니스에서의 토론과 발표와 회화에 필요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

션과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글쓰기에 대비한 비즈니스 작문으로 바뀌었다. 이는 수요

자가 기존의 발표를 위한 정도의 교육으로서 영어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는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교육 보다는 실생활과 업무에 사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평생교

육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21)

19) https://edulife.korea.ac.kr/?r=sample_site&c=260/265
20) http://edulife.hufs.ac.kr/
21) 그러나 2017년 초 H대학교는 다시 ‘비즈니스통번역기초과정’을 ‘통번역기초과정’으로 재편한 것

은 다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무수한 비즈니스 통역, 비즈니스 번역 과정이 개설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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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H대학교의 변화는 Y대학교와 D대학교에서 국제 통역번역협회가 주관하

는 국제 통번역자격증(Interpretation &Translation Test, 이하 ITT) 1급을 수여하는 ‘비
즈니스 통번역전문가’과정이 Y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15년 10월부터, D대학교 평

생교육원에서 2015년 8월에 시작된 것으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TT는 외국어 듣기와 말하기 및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통역 및 번역시험22)으로 

2010년에 시작되어 2016년 11월 17일 기점으로 24회 시험까지 치러졌다. ITT는 법무

부에서 인정받은 시험으로 약 800여개 기업과 대학교에서 채용, 승진, 인사 자료로 

사용된다. ITT는 통번역으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지원하며 번역으로는 러시아

어와 베트남어, 아랍어 등 다른 많은 언어들을 지원한다. 시험의 분류는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professional grade’와 무역, 상담, 홍보, 정보, 광
고 관련 기업직무를 다루는 ‘business grade’로 구분이 된다. Y대학교와 D대학교는 

시험 없이 과정을 수료하는 것만으로도 ITT business grade 1급을 수여하는 것에 강

점이 있다. 다음은 Y대학교에서 제시한 평생교육원의 비즈니스 통번역전문가과정(영
어) 강의계획서이다. D대학교에서 통번역과정(영어)23)는 내용상 큰 차이점이 없으므

로 링크만 제시하려 한다.

표 3. Y대학교 비즈니스 통번역전문가과정 강의계획서24)

또다시 차별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22) http://www.itt.or.kr/index.htm
23) http://edulife.dongguk.edu/bbs/board.php?bo_table=sub2_2_a&wr_id=267
24) https://go.yonsei.ac.kr:450/yonsei/3000/view.php?course_idx=3989&courseid=5308&nyear=2017&
    unit_idx=1&mode=view&staffcourse=

주차 교육내용

1 통역 : 직원미팅에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자기 소개하기
번역 : 자료요청, 정보안내 자료 번역(외국어역, 한국어역)

2 통역 : 미팅 통역
번역 : 주문 및 주문처리 자료 번역(외국어역, 한국어역)

3 통역 : 프레젠테이션 통역 
번역 : 프레젠테이션 문서 번역(외국어역, 한국어역)

4 통역 : 제품상담 통역
번역 : 판촉활동 자료 번역(외국어역, 한국어역)

5 통역 : 보고 통역
번역 : 보고서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6 통역 : 협상 통역
번역 : 계약서, 협약서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7 통역 : 마케팅 통역
번역 : 마케팅 자료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8 통역 : 공장관리, 조립라인, 품질관리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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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대학교에서는 강좌의 이름에서도 통번역 과정의 목표가 비즈니스에 있음을 밝

히고 있으며 D대학교에서는 강의의 이름을 통번역이라 명시하며 비즈니스에 목표를 

두고 교수를 하고 있었다. 또한 H대학교에서 개설했었던 비즈니스통번역과정 역시 

강의계획서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번역을 실무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이 이행

되고 있었다. 이러한 취업 실무 교육을 띄는 통번역교육을 박선희(2016: 87-90)는 

<실무번역>으로 정의하며 <실무번역>이 언어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번

역>과 전문적인 번역가로 거듭나는 통번역대학원의 <전문번역> 사이에 있다고 하였

다.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은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들을 통번역 기술을 응용해 처리하는 방법을 교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교육은 <실무번역> 중심적이라 보는 것이 가까

울 것이다.
또한, I대학교에서도 ‘비즈니스통번역 전문가과정’이 8기까지 진행되었으며 여기

서도 실무 중심의 통번역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

지는 통번역과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25) 교육기간은 평생교육 이념에서 중

시되는 점 중 하나인 지속적인 교육과 발전 여부, 교육비용은 비용 측면에서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각 평생교육원에서 단기 특

강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볼 수 있었으나 평등한 교육과는 모든 

대학이 거리가 있었다.

25) Y대학교와 D대학교가 보이는 양상은 비슷하므로 둘은 묶어서 분류하였다. 둘로 나뉜 경우 위
칸이 Y대학교, 아래칸이 D대학교이다.

번역 : 매뉴얼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9 통역 : 투자상담 통역(은행, 회계, 세금)
번역 : 투자 계획서 번역(회계자료, 세금자료, 급여자료) (외국어역, 한국어역)

10 통역 : 전화 통역(일반 사무)
번역 : 일반 사무 이메일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1 통역 : 회사 소개 통역
번역 : 회사 소개 브로슈어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2 통역 : 프로젝트 통역
번역 : 프로젝트 매뉴얼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3 통역 : 공장 견학 통역
번역 : 공장 운영 매뉴얼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4 통역 : 제품 홍보 통역
번역 : 제품 홍보 브로슈어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5 통역 : 거래 계약 통역
번역 : 약정서, 합의서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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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대학교, Y대학교&D대학교, I대학교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 비교26)

2.2. 통번역 정규교육 현황

본 장에서는 통번역 정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와 대학원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한다. 이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 교수 과정을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과 비교하고 후에 학부, 대학원, 평생교육원의 교육에 있어서

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자들

이 제안한 통번역능력 평가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담론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개설된 강의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28)

26) I대학교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했다.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erits&dum=dum&boardId=
   1662731&page=1&command=view&boardSeq=8151057
27) Y대학교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은 주중반과 주말반 두 강의가 있다. 각주가 달린 것은 주말반

이다.
28) 하지만 본고의 중심은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에 있으므로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통번역교육에 대한 분석이 깊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징 H대학교 Y대학교&D대학교 I대학교

유사점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

명칭

통번역기초과정
-> 비즈니스통번역과정

(5,6기)
->통번역기초과정

(7기 이후)

비즈니스
통번역전문가과정(영어) 비즈니스통번역

전문가과정
통번역과정(영어)

교수내용
기초통역, 기초번역, 말

하기, 작문
비즈니스통역, 비즈니스번역

대상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
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영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교육기간 15주(90시간)

17주(163시간)
19주(약 145시간)27)

15주(135시간)
20주(100시간)

교육비용 250만원 300만원 / 280만원 200만원

면접, 시험
ᄋ

(진단테스트)
ᄋ

(진단테스트)
ᄋ

(어학자격증 or 면접)

특이사항

한 때 비즈니스통번역
과정으로 바뀌었으나 
다시 기초 통역, 번역

을 교수하게 됨

수료 시 ITT1급 수여

호주 New South 
Wales University 통번
역학과 편입 과목 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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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통번역능력 평가기준

통번역과정의 번역교육 평가와 그를 응용한 평가기준 제작을 위해서 본 저자는 

통번역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인용하여 제시하려 한다. PACTE(2000)는 통번역능

력의 정의를 총 여섯 범주로 구성하고 있다. PACTE는 전문 통·번역가는 두 개 이상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되며 상식이나 전문지식 등의 언어 외적 능력이 있

어야 되고 문서와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능력을 겸비하며 자신감, 
집중력, 기억력 등의 심리생리학적 능력, 번역 목표 언어인 출발어를 번역 후의 언

어인 도착어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피드백 등의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Kelly(2005: 32-33)는 두 번째 범주인 언어 외적 

능력을 문화적 지식과 주제에 대한 지식으로 나눈 7가지 통번역능력 범주를 제시한

다. 또한, 김련희(2002: 95-98)는 번역능력이 언어능력, 보완적 인지요소, 번역 방법론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번역사는 출발어 텍스트를 이 세 가지 능력을 이용

해 도착어 텍스트로 가공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언어능력에는 모국어와 외국

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문법지식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보완적 인지요소는 

문맥적 이해능력, 배경지식, 전문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번역 방법론은 실제로 

행하는 번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언어적-인지적 전략을 의미한다.
물론 이 모든 사항들을 통번역교육에서 만족시키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통번역 교

수 기관들은 이러한 주안점들을 목표로 삼고 점진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통번역능력이 언어적 지식이나 통번역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보완적 인지요소 등의 수많은 범주를 아우르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통번역능

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2.2.2. 통번역 정규교육 

통번역 학부가 내세우는 교육목표는 통번역 전문가 양성으로 이는 통번역대학원

의 목표와 매우 유사하다.29) 또한, 박선희(2016: 89)는 학부의 4년 교육과정 중 1~2
학년은 언어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번역> 교육을, 그리고 3~4학년은 취업 

실무 성격을 띄는 <실무번역>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번역 교육과정을 통해 번역에 흥미를 가진 사람은 <전문번역> 학습을 위해 통번

역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통번역학 학부과정은 이처럼 <학습번역>과 <실무번역> 교육을 제공하며 <전문번

역>에 대해서 미리 탐색하는 종합적인 과정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현

실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며 특히 학부 수준의 지식으로 실무적인 번역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은 몇몇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학부의 4년은 통번역대학원 

진학생의 학습 시간 보다는 짧은 것이 분명하며30) 교육의 깊이에서도 학부와 대학

29) 이향(2016). 학부 번역교육의 목표, 120-121.
30) 물론 다른 전공에서 통번역대학원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하나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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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김련희(2011: 31)는 학부 차원

에서의 통번역교육은 교양 과정에서도 가능하나 직업 준비 수준의 통번역지식은 학

부에서는 갖추기 힘들며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실무 위주의 교육을 거쳐야 한

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구글 딥마인드의 발달로 인해 일정 수준의 번역은 기계번역

으로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부에서의 통번

역교육은 입지가 흔들리고 있으며 아직 학부에서 통번역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학부는 통번역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김련희(2011: 

38-40)는 학부에서의 통번역교육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번역의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통번역을 직업을 위한 도구로 

보는 관점과 동떨어진 것이다. 김련희는 이를 ‘기본 소양’으로서의 번역이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을 목표로 한, 언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번역 교육은 통번

역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관점일 것이다. 이향(2016: 130) 또한 학부 통

번역과정의 목표를 실무적인 번역으로 보는 것은 방향성 없이 통번역대학원의 목표

를 학부로 가져오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은 언어적 능력의 향상과 

타 문화 교육, 번역가로서의 윤리와 자신감 습득 등 번역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를 시키고 학생들을 전문번역가로서의 첫걸음 단계로 이

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번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해 실전적인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번역대학원의 이념은 학교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공

통적인 목표는 전문 통번역사와 학문 연구자 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통번역학의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은 번역과 통역의 직업군으로 뛰어들거나 박사과정에서 통번

역학의 학문을 연구하기도 한다. 통번역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

은 또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 금융기관, 방송국, 신문사, 대사관 등 많은 분야

에 진출하기도 한다. 통번역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통번역 실무를 다지는 것이고, 박사과정은 번역의 학문적 연구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번역대학원은 학부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인 측면에서 학부보다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평가와 개선방안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의 정의와 역사,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진 번역교육의 현황, 그
리고 통번역정규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통번역대학원과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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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번역교육을 비교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문제점과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평생교육원 통번역교육의 문제점

통번역 평생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평생교육의 이념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 처음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UNESCO 협의에서 등장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라그랑드(1980)는 사람이 교육을 통하여 계속해서 발전하며 자기교육,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 주장하고 있다. 평생

교육은 다시 말해서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이는 물론 

존 듀이(1938:17-23)가 주장한 학교에서의 틀에 박힌 교육이 유명무실해졌으며, 때문

에 개인의 경험을 통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과 부합한다. 또
한, 라그랑드의 저서에서는 교육은 학위나 졸업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런 학

위나 졸업장은 사람의 기억력을 평가하는 것일 뿐이라 이야기한다. 교육은 과거의 

기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이며 그 두 가지 수단이 사람을 평가

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라그랑드의 주장이다. 즉, 평생교육의 본질은 학교

의 이름이나 그를 통해서 나오는 자격증이 아닌 자기발전과 끝없는 교육에서 오는 

만족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평생교육의 키워드 두 개는 영구적인 교육과 

자기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평생교육은 30년도 안된 시간 속에서 평

생교육의 원래 목적과 달라지고 말았다. 평생교육을 마친 후에 얻는 것이 유명 대학

교의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하나의 스펙과 다를 것이 없는 수료증이라면 물론 문제

가 될 것이며, 거기에 평생교육을 마치면 자격증까지 나온다면 더욱더 그것은 평생

교육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평생교육원이 다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같

은 문제에 갇혀버리는,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모든 교육이 근

본적으로 처하는, 항상 문제가 되는 질(quality)의 문제가 있다. 평생교육의 발전 및 

성장으로 사람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평생교육 기관들

과 프로그램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통번역 평

생교육은 아직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통번역 그 자체도 굉장히 학문적이

기 보다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에서의 통번역교

육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평생교육에서 교양을 중시하던 사고 방식

에서 벗어난 실무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의 급격한 전환

이 통번역의 전문성이라는 토대마저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번역 자체를 하

나의 기술이자 수단으로서 수강하고, 수료를 마친 후에 사회에 새로이 진출하고 개

인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즈니스라는 목적으로 통번역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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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할 때에 그 기술은 단지 경영에서의 수단이 되기가 쉽다. 또한, 그 과정에서 폭발

적으로 생겨난,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한 프로그램으로는 질적인 만족감을 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은 통번역 학부, 
통번역대학원 보다 프레젠테이션 실습 등의 실전적인 수준만의 통번역을 교수하며 

교육 시간 또한 한 학기에 교육을 받는 200시간 가량의 번역공부로 학부에서 요구

하는 4년의 통번역교육과 2년의 대학원 기간, 5년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또한, 이론과 실무의 간극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번역은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벨탑의 붕괴 같은 이유로 인한 사람들의 이주를 통해 다양하게 된 언

어, 난해해진 사람들 간의 소통을 다시 이심전심으로 이끌게 하는 치열한 과정이다. 
아직 기계번역도 100%의 정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수많은 

번역 기법을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고 있는 작금이다. 소쉬르는 현

실 세계에 행해지는 기호들인 ‘기표’와 기호의 그릇들에 담겨있는 ‘기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언어에는 모두 공

통점이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속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제인 ‘보편

문법’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며 현재 언어학의 주류를 선도하고 있다. 언
어의 기계적인 관점에서 김형엽(2015)에서는 번역 교육을 ‘귀추-귀납-연역’의 방법으

로 구분하며 번역 학습을 위해서는 원천언어 교육, 목표언어 학습, 번역실습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학계의 경향을 봤을 때, 교육학은 과거에는 문법위주의 

교수법이 유행을 했었으나 그 경향은 의사소통 위주의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으로 옮겨갔고 이를 각각 Focus on Forms(형태 위주의 교수

법)과 Focus on Meaning(의미 위주의 교수법)으로 지칭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형태

와 의미 모두를 중시하며 교수를 하는 Focus on Form(형태·의미 위주의 교수법)이 

유행을 하고 있다.31) 이는 통번역에서 실무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태, 기표

적으로 드러나는 형태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는 이론만을 중시하는 교육방법과 실무만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극복하는 절충안

으로 등장한 것으로, 이는 둘이 개별적인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둘 중 하나만 이루어 져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개념과 방식들을 통번역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통번역교

육 역시 번역과 통역 연습에 관련된 강의뿐만이 아니라 언어학적인 강의도 필요하

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번역 능력에는 대조언어학적 분석 능력 

등 언어학적 지식 외에도 윤리관, 실용적 소양 등 개인의 능력도 필요하다. 2장에서 

알아보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은 대부분이 실전, 특히 비즈니

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와 상황에 맞추어져 있을 뿐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나 문화의 차이의 이해 등에 대한 문제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31) 조희정(2017)의 ‘평생교육에서 영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그 지도방안’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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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차이로 가장 많이 드는 예로는 이누이트 언어의 경우 눈을 호칭하는 단어가 

50개 가량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누이트의 삶에는 그 날의 기후에 따른 눈의 상

태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문화와 관련된 차이에서 기인하는 번

역의 차이는 난제로 남아있다. 번역가의 윤리 역시 한 번역가의 실수가 수 많은 사

람들의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그들의 문체나 오역이 다른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막중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행해지는 

기업 상황에서의 실무에만 집중하는 통번역 강의의 이름은 ‘비즈니스 영어’와 같은 

식으로만 정하여도 만무할 것이라 사료된다. 평생교육원에서 통번역을 가르치며 언

어와 문화, 번역가의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번역 연습만을 

하는 것은 번역의 질과 번역의 고고함을 저하하며 번역을 하나의 언어적 도구에 지

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통번역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문제점

으로는 평생교육의 원래 이념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번역 교육의 방식 두 가지를 

제기할 수 있었다, 

3.2. 해결방안

본 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통번역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통번역을 교수하는 학부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박선희(2013)가 주장했듯이 학부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언어학습의 장과 어느 정도 실무적인 번역을 수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통번역대학원을 거치지 않고도 학생들은 통역가나 번역가가 되기도 하며, 각 과에 

해당하는 언어능력을 습득한 뒤 기업에 입사하거나 국제기구에 들어가기도 하며, 공
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또한, 학부는 통번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순수, 응용 

분야에 대한 기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년의 학부 실무

지식은 6년 이상 통번역을 수련해 온 통번역대학원의 실무지식에 비해 부족하다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김련희(2011)와 이향(2016)은 학부의 통번역학과가 번역의 이해

를 돕고 언어 능력을 배양시키는 ‘기본 소양’ 정도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번역대학원의 경우에 석사과정의 이수를 마친 사람은 통번역 자격증을 받으며 이

를 통해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학사과정에서 통

번역을 연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석사과정을 거쳐 학부생들처럼 기업이나 국제기

구 등의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이수를 마친 사람은 통번역을 학

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
통번역 학부는 번역의 입문과 언어 습득의 교양 수준의 교수를 행하며, 통번역대

학원은 번역 실무자와 연구자를 배출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에서 

행해지는 통번역교육은 아직 입지와 존재 의미가 극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실



22 원호혁·김형엽

무 번역을 위해서는 2년 학부 시간(1, 2학년은 <학습번역 >)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D대학교와 Y대학교의 실무번역을 교수하는 시간은 그에 비해서 한 학

기에서 길어야 일 년으로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에

서 통번역교육을 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그 존재가 학교

에 수익이 되는, 기업인에게 하나의 경쟁 요소에 지나지 않는 위치로 존재한다면 학

원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원의 통번역

교육의 문제점은 기존의 교육이 다른 통번역의 무수한 분야 속에서 기업에서만 활

용되는 실무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점과 각 대학교가 불확실한 강의계획을 내

세우며 자격증을 배부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있다. D대학교에서 

과정의 이름을 ‘통번역과정’이라 내세우며 비즈니스의 실무 번역만을 교수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는 통번역의 조예가 없는 사람들에게 통번역의 분야

가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해 통번역의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혜승(2012:184)은 학부 번역의 흐름 

중 하나로 언어 능력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은 통번역 활동의 기본 토대와 특성, 역
사적 유래와 현재, 방법론 등의 이론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론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학문은 이론 교육에 그치게 되는 문

제점도 있다. 이는 번역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론과 실무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된

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평생교육원의 이념에 적합한 통번역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통번역교육 교수가 맞을 것이며 이는 기존에 H대학교에서 운영했던 ‘통번역기초과

정’ 프로그램이 더 평생교육의 이념에 적합할 것이다. 물론, H대학교에서 또한 통번

역 기술에 초점을 둬 다른 통번역을 위한 보완적 인지요소 지식을 교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통번역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원의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원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

교육기관은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하는 시설과 개인,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그
리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관 및 기타 평생교육 관련 법령에 의한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32)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점점 초기의 평생교육

에서 주장했던 교육이념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교육의 이념인 영구적

인 교육과 개인과 발전과는 괴리감이 있게, 대학교의 수익구조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원은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을 유지하기 힘든 장소가 되고 있다. 평생

교육원 또한 기존에 존 듀이가 반대하던 형식화되고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다니는 학

교와 다름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원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이 행해지는 교육기관인 것에 더하여 영구적 교육과 

32) 최규수(2011). 평생교육기관 이미지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기관 선택의도에 미치는 영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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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전이 행해지는 공간이라는 평생교육의 기존의 이념을 드러내야 될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평생교육원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의 원초적인 이념인 영구적인, 평등한 교육이 행해지며 

그로 인해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정의가 합당해지기 위해서 추후 다른 학교에서 생겨날, 혹은 기존에 개설

된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의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수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 국가의 지원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저가로 통번역에 대한 흥미를 고취

시켜 줘야 될 것이며 여기에서 학교는 사익에 눈이 멀어 교육의 큰 흐름에서 벗어

나서는 안될 것이다. 본 저자가 주장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통번역교육

은 학부의 ‘기본 소양’ 수준이라 본다. 짧은 시간으로 수많은 경력이 쌓인 통번역대

학원의 연구자들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원에서 통번역

과정을 단계별로 개설해 기본 언어학습과 통번역의 기본적인 이해, 문화요소나 통·
번역가의 윤리 등 보완적 인지요소를 우선적으로 교수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게다가 이는 학부에서 통번역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야 될 것이라 생

각한다. 기존의 학부에서 통번역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학부의 내용을 한 번 더 

듣는 것이 될 것이며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는 너무 기초적인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

다.
정리하자면, 학부에서는 통번역의 기초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며 학생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학습한다.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과정에서는 통번역학부가 아니었던 학생들

에게 통번역 ‘기본 소양’을 교수하며 통번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

게 한다. 그리고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번역과 번역에 대한 연구는 학부와 평생교육

원의 학생들이 통번역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진학한 통번역대학원에서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체계의 경우에서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과정은 평생교육의 이념에 맞게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평생교육원과 학부, 통번역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을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통번역교육에 있어서의 역할 분화를 하고 평생교육원의 

정의를 확고하게 내려야 되며 이에 준수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됨을 촉구했

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의 본질을 상기시키고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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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교육에서의 역할을 생각하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발전시키면 다른 기존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

되는 평생교육 통번역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거나 평생교육원 통번역 

과정과 통번역대학원에 대비하게 하는 실무번역 입문 과정을 개설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과 인간의 발전을 목표로 학교의 정규교육 외에 학교, 개

인,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커리큘럼, 수업 내용에는 접근하지 못한 점, 본 

저자에게 친숙한 언어인 영어 통번역대학원에 치중된 점, 시간적-물질적 한계로 평

생교육 통번역과정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그리고 학부와 비

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특히 영어영문학 학사학위과정에 

관련된 논의사항들, 그리고 다른 평생교육원에서 행해질 수 있는 통번역 강의계획안

과 평가 기준 제작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길 것이다.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욕망으로 다시금 학문의 길로 뛰어들고 있으며 그 안에는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것 이상의 원초적인 학문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열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기존에는 학교 명의의 수료증, 자격증을 

발부하며 막대한 학교 수입의 원천으로 자리잡았지만 평생교육은 기존의 평등과 성

장의 길을 잃고 수익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통해 교육에서의 더 확실한 위치를 수립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평

생교육원이 비형식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 학문적인 강의, 교양 강의, 취업

을 위한 강의 등의 모든 역할을 균등하게 모든 연령대에 제공할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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